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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초등학교 진입로...
‘후문과 승하차 구역 설치’ 대안 마련

- 국민권익위,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경찰서와 
협의…학교 후문과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로... ‘조정’

□ 경기도 양주‧회천 신도시 내 2025년 3월 개교를 앞둔 푸른샘초등

학교 진입로에 회차로가 없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크니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 고

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양주시(이하 양주시), 경기도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안

전을 위해 푸른샘초등학교에 후문과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로 합

의했다. 

□ 푸른샘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2025년 3월 개교를 앞둔 초등학교

의 진입로가 회차할 수 없는 막다른 도로로 설치되어 진출입 차량 

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학생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되므로 차량 회차로 설치 등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

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

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초등학교 앞 회천중앙로에 학부모와 학원 차량을 위한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인근 공원에 보행로를 설치하여 학생들

의 통학 편의를 돕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은 승하차 구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학교 후문을 설치하

고, 후문 인근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양주시

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양주경찰서는 회천중앙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회천중앙로의 제한속도를 40km로 하향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하여 양주시와 협의하여 승하차 구역 설치 지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어린아이들이 매우 귀

해진 시대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면서 이번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

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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